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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출항
- 기존 방식 대비 풍력발전기 설치 속도가 50% 이상 향상된 

14,000톤급(10MW급)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개발 완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10MW급 해상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전용 선박(현대 프론티어호)의 

개발을 완료하고, 6월 13일(화) 14시 HSG성동조선(경남 통영)에서 출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은 기자재 운반 바지선과 설치 바지선을 별도로 

운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1척으로 운반과 설치를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를 일체화시킨 선박으로, 풍력터빈을 더욱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도 기존 방식 대비 50% 이상 향상(월 3기→ 4.5기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스틸산업(주)이 개발한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인 현대 프론티어호는 

'18년부터 '23년까지 총 1,300억 원(정부 지원 116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출항식 이후 바로 제주 한림해상풍력(100MW)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9월까지 

실증을 겸한 실전 설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24년 1월부터는 

전남 신안자은해상풍력(100MW)에 투입되어 활용될 계획이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개발을 

계기로 국내 해상풍력 설치회사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대형 해상풍력 사업(프로젝트) 

건설에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건조된 설치 선박이 

세계 각지로 수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해상풍력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조선, 플랜트 등 연관 산업과 동반 상승(시너지)도 큰 만큼 

제2의 조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생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380)

재생에너지보급과 담당자 사무관 최용균 (044-203-5383)

     



붙임붙임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현대 프론티어호) R&D 및 출항식 개요

1. 전용 설치선 연구개발(R&D) 개요 

ㅇ (과제명) 800ton 페테스탈크레인 일체형 13,000ton급 해상풍력

발전기 전용 설치선 개발

ㅇ (연구기간) ‘18.10월～‘23.9월

ㅇ (총사업비) 총 1,300억원 (정부지원 116억원)

ㅇ (참여기관) (주관) 현대스틸산업, (참여) 삼보씨엠씨, 신성선박설계사무소,
한국선급, 고려대, 한양대

< 기존 설치 방식 > < 전용 설치선 >

(형태) 기동성(엔진)이 없는 바지선에 4개의 잭

업레그(지지 기둥)가 설치되어 있으며, 육상 크

레인 을 선박에 싣고 작업

(평가) 기자재 운반을 위해 별도의 선박이 필요하며, 

설치 안정성이나 안전성이 낮고, 시공속도가 느림

(형태) 기동성(엔진)이 있는 플랫폼에 4개의 잭업

레그(지지기둥)가 설치되어 있으며, 1,200톤급의 페

데스탈(회전식) 크레인이 일체형으로 설치

(평가) 기자재 운반과 설치를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설치 안정성이나 안전성이 높고, 시공속도가 빠름

2. 출항식 개요

ㅇ (목적)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으로 지원되어, 국내 최초로 

개발된 10MW급 해상풍력 발전기 전용 설치선(현대 프론티어호)의 출항식

ㅇ (일  시) ‘23.6.13(화), 14:00 ~ 15:00

ㅇ (장  소) HSG성동조선*(경남 통영시 광도면 소재)

      * HSG성동조선은 설치선 건조 용역을 수행

ㅇ (참석자)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경상남도 부지사, 현대스틸산업,
HSG성동조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 발전사, 터빈개발사 등


